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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모돈농장의 번식능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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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of Reproductive Performances 
in Breeding Sow F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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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reproductive performances in 

breeding sow farms from 1970’s to 2018. Items surveyed in this study were results of sows 
production from total litter sizes to ages at weaning. Data obtained in sow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1. Until recently (2018), total litter sizes have been gradually increased. Pigs at initial sucking 
in 2000 and 2018, were 9.84 and 10.15 heads, respectively. 2. The farrowing cycles per year have 
been enhanced in 2018 (9.52%), compared to 2000. The culling rate of dam in comparison of 2000 
and 2018 have been comparatively decreased(—5.62%). 3. Litter sizes at weaning in 2000 were a 
little low, however those in 2018 have been increased with 9.85 pigs (13.87%). Growing rates during 
sucking in 2000 and 2018, have been 88.41% and 94.30% (6.66%), respectively. Compared to 2000, 
ages at weanig in 2018 was higher level (31.28%). 4. Recently, heating ratio after weaning have 
been gradually curtained (5.18 days). The farrowing rates in 2000 and 2018 were 80.04% and 81.04%, 
respectively. 5. The distributions of parity in 2000 and 2018, were 4.02 and 4.65, respectively. 
Compared to 2000, the rate of conception have been increased in 2018 (10.96%).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w breeding managers might be required effective management programme 
for improvement of reproductive performances in breeding f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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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양돈산업은 전업화 또는 대규모화로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돼지의 번식능력 개량뿐

만 아니라, 돈육도 증체량과 함께 품질이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다. 우수한 교배조합을 생산할 수 

있는 품종과 계통을 육성하고, 교배조합에 이용될 순종품종과 계통은 체계적인 선발 계획을 통하여 

생산된 비육돈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알맞게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함으로써 실용돈의 능력 향상

을 도모해 왔다(Kim and Ok, 2015). 돼지고기의 소비는 2006년에 1인당 18.1 kg에서 2016년에는 24.1 
kg으로 10년만에 6.0 kg이 증가되었으며(33.3%), 총 육류 49.5 kg 중 24 kg 소비로 48.7%를 차지하는 

아주 높은 비중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동물성 단백질의 육류수요를 충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능력이 우수한 품종이나 모돈을 선발하고 육종하여 보급함으로써 돼지의 생산

능력을 효율적으로 제고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돼지의 번식능력에 관한 연구 보고로 1955년도에서 2000년도까지는 종돈의 번식형질이나 산자능

력에 관한 연구로 외국에서 임신기간, 복당산자수, 복당생시체중, 육성율 등이 보고되었고(Braude 

ARTICLE



Gye-Woong Kim 

52｜Resour Sci Res, Vol. 1, No. 2

et al., 1955; Curtis et al., 1969; Omtvedt et al., 1966; Schneider et al., 1982; Young et al., 1976), 국내에서는 Jeong과 Park (1979), Han과 

Kim(1979), Park(1981), Shin(1984), Kim 등(1983), Jeong 등(1998), Kim과 Ok(2015), Park(2019), Cho(2019) 등이 번식성적과 육성성적을 보고

하여 모돈의 생산능력을 비교 활용함으로써 번식돈 농가의 생산성 지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번식능력은 1950년대에 농업군이 경종농업

과 양축농업으로 대별되면서 서서히 품종도입이나 사육시스템이 개발되고, 더 한 층 모돈개량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1970년대는 능력검정 

연구가 진행되어 개량의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게다가 1984년에는 대한양돈협회에 공인 종돈능력검정소가 설치되어 동복자돈 2두를 검정하여 

90 kg 검정 후 우수종돈을 경매산업으로 발전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모돈 능력개량으로 번식돈의 생산성도 향상시켜 왔다.
1980년대 초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대만 등에서 우수 종돈이 수입해왔으며, 1986년에는 영국과 덴마크에서 등지방이 얇고 정육률

이 높은 종돈이 처음으로 수입되면서 농가의 호평을 받아 왔다. 1991년에는 1,213두의 많은 종돈을 수입하여 번식능력 개량에 이바지한 결과로 

우리나라 양돈 산업은 눈부신 발전으로 이끌어냈다. 이와 같이 모돈의 주요 형질로 산자수, 수태율, 생시 및 이유시 체중, 이유두수, 육성률, 
PSY(모돈의 자돈 이유두수) 등은 1970년부터 번식 조사연구에서 2000년대는 유전 및 환경 요인 분석뿐만 아니라, 분자유전을 통하여 양적 

유전자 좌위(QTL)상에서 존재하는 형질유전자를 발굴하는 연구까지 모돈의 생산성 향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돈의 

번식능력은 종돈장의 종돈검정을 통하여 꾸준히 개량․보급하여 향상된 능력변화 과정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70년대부터 2018년까지 번식돈 농가의 기록과 연구자들의 번식능력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6단계로 나누어 산자수, 이유

일령, 육성률, 모돈회전율과 같은 번식능력 자료를 가지고 개량 수준를 파악하고, 개량요인과 향후 개량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양돈농가의 

기초 경영자료를 얻고자 실시하였다.

Ⅱ. 연구재료 및 방법

연구재료

이 연구재료는 1970년 전․후부터 2018년 전․후 번식돈 양돈농가에서 사육해온 모돈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용된 번식자료는 총 산자수, 모돈회전율, 육성률, 이유일령, 분만율, 수태율 등과 같은 번식돈 농가의 경영목표 형질로 3명-5명 이상 연구자

의 논문이나 발표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 이용된 양돈장과 연구자의 수는 Table 1과 같다. 

연구내용 및 방법

산자수는 모돈이 분만 당시의 총산자수와 총산자수에서 포유 불가능한 폐사돈과 허약돈을 제외한 자돈인 첫 포유시 산자수로 나누어 계산하

였다. 모돈회전율은 연간분만 복수를 연간 상시 사육 평균 모돈수로 나누어 계산했으며, 모돈 도태율은 연간 도태한 모돈수를 총모돈수로 나누

어 계산하였다. 이유두수는 연간 총 이유자돈수를 평균 모돈 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포유 육성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하였다.

육성률(%) = 
이유두수

× 100
총 포유개시두수

Tabel 1. Number of farms and researchers for 48 years in sow farms

Classification No. of farms No. of researchers 

1970  6  3

1980 12  3

1990  9  3

2000 18  6

2010 20  4

2018 15  4

Total 8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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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일령은 첫포유일부터 이유시 일령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였다. 발정재귀율은 모돈이 자돈을 이유하고 발정까지의 기간을 구하였다. 
분만율은 1년간 총 분만 복수를 교배복수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분만율(%) = 
총 분만복수

× 100
총 교배복수

모돈 산차의 구성은 1년간의 농장에서 모돈의 산차의 구성수를 평균값으로 구하였으며, 수태율은 총 수태두수를 총 발정두수(교배두수)로 

나눈 뒤 100으로 곱하여 계산하였다.

자료통계 및 분석

조사된 자료는 연대별로 구분하여 조사항목별로 나누고, 모돈의 번식형질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대별은 10년간 3편 이상의 돼지 

번식성적 관련 논문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6단계로 구분하여 논문 통계를 집계 처리하였다. 그리고 2000년 대비 2018년 성적은 증과 감의 

비율로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복당 산자수와 포유 개시두수의 변화

연도별 복당 산자수와 포유개시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총산자수는 약 50년간 평균두수는 9.95두수로 2000년을 넘어서 증가 추이를 보였다. 1970년대는 9.01두로 비교적 낮은 성적을 나타난 반면

에, 2000년대는 10.05두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총산자수는 2010년대와 2018년은 각각 10.85두와 11.50두로 비교적 높은 산자수를 

분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대 대비 2018년은 약 14.43% 증가된 11. 50두의 총산자수를 나타냈다. In(2003)이 충남과 경기지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12.33두로 매우 높았으나, Park(2019)은 11.11두로 나타나 연구자들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모돈 

교배조합, 사육환경 등에서 오는 결과로 생각된다.
복당 포유개시두수는 일반적으로 생존산자수 또는 실산자수로도 이해되고 있으며, 1970년대는 8.75두로 버크셔종이나 두록종에서의 낮은 

산자능력 수준을 보였으나, 2000년대에서도 9.84두로 여전히 낮은 성적을 보였다. 2018년도는 10.15두로 비교적 높은 포유개시두수를 보였으며, 
2000년대 대비 2018년은 3.15% 증가된 10.15두를 나타냈다. Kim과 Ok(2015)이 발표한 평균 10.22두이었으며, 소규모 농장은 9.93두로 여전히 

낮은 성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ark(2019)이 10.32로 보고한 결과와 대체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 결과는 양돈선진국의 성적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났다.

Table 2. Total litter size and pigs at sucking in sow farms

Traits
Year

Litter sizes No. of sucking

Mean ± S.D Mean ± S.D

1970  9.01 ± 1.45  8.75 ± 1.01

1980  9.12 ± 2.09  8.85 ± 1.82

1990  9.15 ± 1.48  9.00 ± 0.65

2000 (A) 10.05 ± 1.26  9.84 ± 0.62

2010 10.85 ± 1.47  9.90 ± 0.75

2018 (B) 11.50 ± 1.05 10.15 ± 0.69

Average  9.95 ± 1.47  9.42 ± 0.93

B/A (%) 14.43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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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회전율 및 도태율의 변화

연도별 모돈회전율과 도태율의 변화는 Table 3과 같다. 1980년대에 모돈회전율은 2.01로 비교적 저조한 결과를 보였으며, 2000년대는 2.10회

로 다소 향상된 회전율을 보였고, 2018년은 2.30회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나타났다. 2000년대 대비 2018년은 9.52%의 증가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Kim 등(2008)이 농장평균 2.24회보다는 약간 높은 성적을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2.50회 이상은 매우 양호하고, 2.25회는 평균 

성적이며, 2.10 이하는 비교적 저조한 농장성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모돈도태율은 1990년대에 30.45%로 비교적 많았으며, 년도가 최근일수록 점점 낮은 도태율을 보였다. 그리고 2000년대 대비 2018년은 

26.72%로 5.62%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2004)은 모돈도태율을 27.63%로 보고하였으며, In(2003)은 29.91%로 도태율이 비교적 

높았다. 이는 미국, 캐나다 등보다는 모돈도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태율은 약 30%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으며, 적절한 모돈 

도태와 갱신은 농장관리상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두수․육성률 및 이유일령의 변화

복당 이유두수, 육성률 및 이유일령은 Table 4와 같다. 평균 이유두수는 1970년대는 8.04두로 비교저 낮은 결과이었으나, 2000년대는 8.65두
로 약간 상승하였다. 2000년대 대비 2018년은 13.87% 증가된 9.85두의 복당이유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Jeong(2015)이 소규모 농장과 

대규모 농장의 결과에서 각각 10.03두와 8.74두로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Kim 등(2009)의 평균 8.70두보다는 양호한 성적을 보였다. 최근 

Park(2019)이 9.42두로 보고한 결과와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포유자돈에서 생존율 향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돈 육성율은 모돈이 새끼를 포유시키고, 관리자는 폐사되지 않도록 돌볼 때 최고의 육성률을 보인다. 1970년대는 77.85%로 매우 

낮은 육성성적이었으나, 점점 향상되어 2010년대는 90.25%로 많이 향상되었다. 2000년대 대비 2018년은 94.30%로 매우 향상된 포유 육성률을 

보였다(6.66%). 이는 Kim 등(2009)은 96.82%의 육성률로 비교적 높았으며, Kim과 Yoo(2007)가 충남 양돈단지 조사 평균이 93.08%으로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최근에 Park(2019)이 조사한 평균 92.47%보다는 양호하였으나, 모돈 규모가 중규모일 때 94.71%로 가장 높았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이유일령은 1970년대는 45.25일로 매우 길었으나, 2000년대는 35.24일로 나타났으며, 2010년대는 26.95일에 이유시키고 있었다. 2000년대 

대비 2018년은 24.22일로 약 11일 단축시켜 이유되고 있었다(31.28%). 이러한 결과는 Kim 등(2008)이 홍성 양돈단지 평균 25.72일로 비슷하였

으며, 대규모 농장보다 소규모 농장이 평균 26.87일로 유의하게(p<0.05)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ho(2009)는 계절간에는 유의한 차이 

없이 비슷하고 평균 25.77일로 보고하였는데, 이유일령의 표준은 21일로 권장되고 있으나, 농장 환경여건, 사육관리 형태, 기후 변화 등에 따라 

다소 늦게 이유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발정 재귀일령 및 분만율의 변화

모돈의 발정재귀일령 및 분만율의 연대별 변화는 Table 5와 같다. 1970년대 재귀일은 9.25일로 평균일령보다 다소 늦게 발정되고 있었으며, 

Table 3. Farrowing cycles and culling ratio of dam

Traits
Year

Farrrowing cycles Culling ratio (%)

Mean ± S.D Mean ± S.D

1970 - -

1980 2.01 ± 0.21 -

1990 1.98 ± 0.32 30.45 ± 2.42

2000 (A) 2.10 ± 0.22 28.31 ± 1.25

2010 2.20 ± 0.45 27.50 ± 1.45

2018 (B) 2.30 ± 0.54 26.72 ± 1.76

Average 2.09 ± 0.29 28.25 ± 1.72

B/A (%) 9.52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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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는 7.13일로 비교적 많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및 2018년의 재귀일은 각각 6.36일 및 5.18일로 분석되었는데, 2000년대 

대비 2018년은 5.18일로 매우 많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27.35%). 이러한 재귀일은 Kim 등(2008)이 소규모 농장과 대규모 농장에서 각각 

9.09일과 8.30일로 보고한 결과(평균 8.69일), 그리고 Choi(2012)가 보고한 평균 7.82보다 양호한 성적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돼지의 이유 

후 발정재귀는 7일 이내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번식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모돈의 분만율은 1970년대는 78.45%로 낮은 결과이었으나, 점점 2000년대는 80.04%로 다소 향상되었다. 2000년대 대비 2018년은 81.04%로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25%). 이 결과는 Park(2019)의 78.77%와 비슷해졌고, Jeong(2015)의 83.11%보다 다소 낮은 성적이었으나, Kim
과 Ok(2015)이 보고한 78.80%보다는 약간 높은 성적을 보였다.

산차의 구성 및 수태율의 변화

연대별 모돈의 산차 구성은 Fig. 1과 같다. 1980년대에 3.49, 2000년에 4.02 산차로 구성되고 있었으나, 최근 연대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2000년대 대비 2018년은 4.65산차로 15.67%가 높아졌다. 이러한 이유는 모돈관리, 사료급여관리, 환경 관리 등 합리적 모돈관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Cho(2019)는 평균 산차는 4.27로 구성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농장의 모돈 규모나 계절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낮은 산차는 후보 모돈의 도입으로 발생되는 경영비 손실에 지장을 초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산차의 

구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태율의 연도별 변화는 Fig. 2와 같다. 1970년대에 75.20%로 비교적 낮은 성적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80.08%로 향상되었다. 2000년대 

Table 4. Pigs at weaning growing rate and ages at weaning (unit: pigs, %, days)

Traits
Year

No.of weaning Growing rate Ages at weaning

Mean ± S.D Mean ± S.D Mean ± S.D

1970 8.04 ± 1.21 77.85 ± 2.04 45.25 ± 4.50

1980 8.21 ± 1.42 79.01 ± 1.95 42.31 ± 2.78

1990 8.42 ± 1.35 80.22 ± 1.94 40.25 ± 2.24

2000 (A) 8.65 ± 1.65 88.41 ± 1.93 35.24 ± 2.52

2010 9.16 ± 1.74 90.25 ± 1.85 26.95 ± 2.46

2018 (B) 9.85 ± 1.20 94.30 ± 2.24 24.22 ± 2.59

Average 8.72 ± 1.43 85.01 ± 1.99 35.70 ± 2.85

B/A (%) 13.87 6.66 —31.28

Table 5. Heating rate after weaning and farrowing rate (units: days, %)

Traits
Year

Heating rate after weaning Farrowing rate

Mean ± S.D Mean ± S.D

1970 9.25 ± 2.42 78.45 ± 2.41

1980 8.02 ± 1.95 79.24 ± 2.22

1990 8.45 ± 2.67 79.30 ± 2.04

2000 (A) 7.13 ± 2.85 80.04 ± 2.02

2010 6.36 ± 3.02 80.45 ± 1.95

2018 (B) 5.18 ± 2.87 81.04 ± 2.10

Average 7.39 ± 2.63 79.75 ± 2.12

B/A (%) —27.35 1.25



Gye-Woong Kim 

56｜Resour Sci Res, Vol. 1, No. 2

대비 2018년은 88.86%로 10.96% 향상된 수태율을 보였다. 이러한 수태율은 Kim 등(2008)의 평균 88.65%와 유사하였으며, 농장 간에도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모돈의 번식효율 증대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상향 관리해야 할 형질이다.

Ⅳ. 요 약

본 연구는 1970년대부터 2018년까지 번식모돈 양돈장을 대상으로 총 80 농장과 23명의 연구자의 번식경영 보고 자료를 이용하여 번식관리 

경영분석 결과를 가지고 고찰한 내용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총산자수는 2018년에 11.50두로 최근 년도일수록 점점 상승하였으며, 2010년대 대비 2018년은 14.43% 향상되었다. 그리고 포유 개시두수

는 2000년대 9.84두 대비 2018년은 10.15두로 3.15% 증가되었다. 
2. 모돈 회전율은 2000년대에 2.10회에서 2018년에서는 2.30회로 9.52%가 향상되었다. 그리고 모돈 도태율은 2000년도에 28.31% 대비 2018

년은 26.72%로 —5.62%가 낮아진 것(감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돈의 번식성적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복당 이유두수는 2000년대는 8.15두로 비교적 저조하였으나, 2000년대 대비 2018년은 9.85두로 13.87%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유 

중 육성률은 2000년대에 88.41%로 비교적 낮았으나, 2018년 94.30%로 매우 향상된 결과였다(6.66%). 그리고 이유일령은 2000년대는 

Fig. 1. Parity distribution of sows by years.

Fig. 2. Conception rate of sows by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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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일로 비교적 길었으나, 2018년은 24.22일로 31.28%나 단축(향상)된 일령을 보였는데, 이는 표준일령인 21일령에 가깝도록 짧아짐을 

알 수 있었다. 
4. 발정 재귀일령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으며, 2000년대와 2018년은 각각 7.13일 및 5.18일로 단축(—27.35%)되어 이유 후 번식돈은 비교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분만율은 2000년대에 80.04%로 비교적 낮은 성적이었으나, 2018년에도 81.04%로 여전히 낮은 결과를 

보였다. 
5. 양돈장의 산차 구성은 최근에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었으며, 2000년대 대비 2018년도는 4.65 산차로 15.67%나 산차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태율은 최근일수록 향상되어 2000년대는 80.08%를 보였다. 2000년 대비 2018년은 10.98% 향상된 88.22%를 보였는데, 
번식돈 관리 중 수태율 관리가 번식 모돈에서 중요한 경영지표로 작용되고 있다. 

6. 이상의 번식돈 농장에서 기록 관리되는 모돈 생산성 향상 지표에서 복당 산자수 및 이유두수를 비롯한 수태율, 육성율, 모돈 회전율, 
발정 재귀일령, 분만율 등은 지속적인 번식돈 경영능력 검정 분석을 통하여 적정 관리와 도태가 필요하며, 번식효율 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모돈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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